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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생성된 설명]12월 11일: 大戸屋 (おおとや)
  상당히 고급져 보이는 체인점 大戸屋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흔히 일본식 체인점하면 알 수 있는 이미지였지만 메뉴의 전반적인 종류와 가격이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반적인 메뉴는 일본풍의 덮밥이었지만, 중화풍의 요리와 해산물을 메인으로 한 요리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만족한 것과는 별개로 각 메뉴의 가격이 규동 한 그릇의 2~3배 정도였기 때문에 자주 먹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image: 포유류, 야외, 판다, 곰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12월 17일: 우에노 동물원, 국립과학박물관
  친구들과 함께 우에노 동물원을 간 후에 근처의 국립과학박물관도 갔습니다. 우에노 동물원에도 판다가 있는데, 이 판다를 보기 위해 1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과학박물관의 경우 자연사와 역사 분야가 굉장히 다채로웠고, 고대생물의 뼈를 중심으로 한 전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과 간단한 체험존도 있기 때문인지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손님이 많이 보였습니다.

[image: 음식, 요리, 접시, 실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image: 텍스트, 책, 실내, 예술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한국인 유학생들과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연말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을 아프리카 요리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레스토랑이 있는 거리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관광 특화 거리로 보였으며 다양한 테마의 카페와 공예품을 파는 상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인 이벤트인 아프리카 요리는 다소 생소했지만 다행히 다들 잘 먹었습니다. 한식에 비해 아프리카식이 일본인 친구들의 입맛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12월 26일: 요코하마 코스모 월드
[image: 식사, 요리, 음식, 테이블웨어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법학부와 경제학부의 친구들과 같이 요코하마로 놀러 갔습니다. 코스모 월드라는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케이블카와 쇼핑센터가 있었는데, 역 앞의 굉장히 큰 광장에서 어느 연예인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동참을 부탁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코스모 월드는 규모는 작았지만 굉장히 잘 구성된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큰 관람차를 타지 못해서 아쉽지만,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 쉐프님이 만들어 주시는 피자를 먹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코스모 월드는 개인적으로 또 방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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